


















총감독님 외 기획위원 및 대행사 회의 원본 
일  시 : 2017. 5. 11(목) / 09:30 - 11:00

참가자 : 기획위원회(4)

        엠허스트(2), 나우커뮤니케이션(3)        

        김수정 팀장, 박재희 책임, 우지연 선임, 김영곤 선임 총13명

장  소 : 살림터 나눔관, 세미나실

감

1.디자인포베럴라이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관점으로 디자인을 확장

-소셜디자인, 커뮤니티디자인 등 이미 관계디자인 시도들이 있지만 이제 위크에서 좀더 담론화

2.왜 위크에서 관계디자인인가

정체성 :　더나은관계를위한 디자인

-위크에서 우리나라만의 정체성을 차별화 시킬수 있음에 명목이 있음

-4차산업시대에 돌입, 관계디자인은 인간의 미묘한, 인간에게 남겨진 숙명과 같은 역할이 있음

3. 관계에 대한 이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깊이 하는게 필요)

-나와 나 

-나와 너 / 우리와 너희

-나와 우리

(목적에따른관계의 종류)

-디자인입각해서 사용자입장을 생각해보는 목적성의 관계 

-상생관계 _ 공유시스템

-이타적관계

4. 편치 않은 관계 속 문제들

-남녀불평등과 같은(sns에서 남녀여혐)

-왕따 성 소수자 차별, 등 

-나와우리관계(직장사회 갑을관계, 가족, 학교_평가에의해 갑을, 이웃_단절된부분)

-그밖의 문제 : 느슨한관계의 문제

5.관계 디자인 방법론

(역지사지를통한 공감대형성)

-현재 관계디자인에대해 공론화되지 않은부분에 있어, 위크를 계기로 공론화

-공감대형성 중요, 이해, 공유의지, 배려, 양보, 자발적희생의 사회현상까지 도출하는 궁극적 목표

-관계해결과정의 구도를 만들어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결과물 생성의 중심이 아닌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합리적 조절 방법론)

-관계의 부재 > 맺기

-단절된 관계 > 잇기

-부담되는 관계 > 거리두기

-고통스러운 관계 > 정리

(관계의 시각화)



-관계는 입체적임으로 맥락화의 시각화 필요

-이해관계자간 저니(journey) 맵 예상

6. 관계디자인-어떻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나?

(관계에대한 이슈화)

-디자인은 동사로서 목적어를 갖을 수 있는 입장에서, 디자인으로서 해결필요

-이론적 공론화: 선행영구필요

-디자인적 접근 : 커뮤니티디자인,,,, 등

(더나은 관계를 위한 사례공유)

-많은 사례들을 카테고리화 해서 보여주는것 

-관객의참여를 통해서 관계에대한 이해를 도출하는것도 중요

정리

-우리세상에 다양한 관계가 있구나에 대한 공감

-디자인이 그런것들에 대해 많은 개입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문제해결관점에서 많은 시도들이 도시에 있다는 점)

[관계의 구도 및 구성]

디자인위크 주제가 있고, 공예/유니버셜/건축비엔날레가 각자가 주제들이 있지만, 상호 연결성으로 디자인위크가 아

우르도록하는 미션이 있음(관객 혼란방지)

전체를 위해서 “더 나은 관계에대한 디자인” 주제를 갖음

1.대중과 공론화 한다 ＞ 프리포럼을 통해 진행(디자인이외, 사회학적관점 등 여려 장르 포함)

2.주제전 : 전시(관계의 개론전시) / 인스톨레이션(시각적요소, 거대뜨게질, 업사이클+관계이벤트연관) / 팝업박스(가

칭_개별사용자에 대해 직관적 경험을 선사해주는 전시요소) / 앱개발(디지털상에 관계, 온라인상에 바이럴이 가능해

서 담론이 현상으로 펼쳐지도록)

3.국제프로젝트 : 국제적사례를 컨퍼런스로 반영 _ 문제를 카테고리화하고 골고루 보여주는 것(이문이삼팔과 같은 프

로젝트_가족관계에대한) / 국내외 기업 연계 _ CSV프로젝트와 같은 _ 카카오톡과 같은, 차후 섭외 필요 / 국내외 제

품디자인 전시

4.커뮤니티프로젝트(일상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 :　a.구전(컨설턴트사업과 연계) 전시) / 디디피 거점으로 해서 서울

시 전역으로 퍼지는 계획 _ 디자인메이트의 역할 / 해결보단 시도에대한

b.커뮤니티전 : 지역 디자인스튜디오, 카페, 다양한거점에서 토론 이벤트 의 과정들을 아카이빙하여 디디피에서 팝업 

박스형식으로 전시 가능해 볼수도 있을듯하다

실시간아카이빙, 신속한 전시 연결점이 중요

5.유스프로젝트(젊은이들의 프로젝트) : 청년디자이너들의 발상들을 실제 도시에 리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오디션 프

로그램은 어떤지 / 공공의목적이 있어, 펀딩과 투자를 받을수 있는부분이 있지 않나 / 오디션_프로그램네이밍 필요, 

위크의 플랫폼으로 가져가고싶은 부분, 실제 청년의 발상을 도시에 실현시키도록 양성하는 체개적 플랫폼 구성, 올

해 시작점, 2년의 과정으로 봄, 첫해 _ 발굴, 생각표현의장, 투자설명회방식, 관심분야 전문가 초청, 그리고 타당성을 

피드백해주고 실제프로젝트로 지원하도록

-공모를통해 팀 선정 / 맨토링워크샵진행 / 전문가 접촉 / 생각전달, 발표장 조성 /  내년 실제프로젝트 전시(2개년)

포럼/전시/컨퍼런스/마켓/이벤트/워크숍 컨텐츠꼭지가 있음. 서울디자인위크로드맵 컨텐츠별 세부꼭지참고.



엠

관계에대해 체계적으로 이해됐다. 복잡한 것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각화할것인가에 대한 부분.

집중에대한 부분_대중의 집중의 전략을 어떻게 펼칠것인지에 대해 집중할예정

오는사람들에게 산만에게 펼쳐지는 컨텐츠들을 확연한 기억을 남겨질부분이 있음

경미

관계는 동양적인부분, 올해는 첫회, 위크의 정체성을 채워가는부분,

이부분에서 서울전역에서 디자인에이전시들을 결집시킬수 있을까하는 부분

서초동/연남동 . 3개 집중해서 만들어가자

소현

비가시화영역을 가시화시키는부분에서 똘망똘망한 부분을 던지는 타외 행사들보다 어떻게 승부스를 걸수있을지가 

힘든부분이 있을듯하다. 

엠

임페트요소 가장단순한부분, 러버덕과같이 가장단순한 임펙트를 던져서 각자사람들이 자연스런 해석이 쌓게하는 전

략필요. 뜨개질부분에 있어, 대선에서 현수막부분, 다른차원으로 표현해 줄수 있을듯하다

나미

뜨개질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계를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듯하다

책

핸드메이드페어에서, 러그를 만드는 워크숍을 했음. 뜨개질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관계있음

경미

“터”를 만들어 내는 부분. 사람들이 모이는 터를 구성해줘서 영상과 무대등 컨텐츠로 시각화

엠

디자인자체가 관계라는 부분이 있다. 개념이 정말 크긴하다

경미

사회를 어떻게 바꿀것인가 하는부분.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관계에대해 생각하고 가는부

분에있어 디자인이다 라는 부분이 이번위크의 목표

커뮤니티프로젝트부분 : 한국디자인협회_협약 (코드파김진표대표)

기자분미팅_3군데, 강남지역, 중간 디자인메이트만나는 과정에서 영상 및 아카이빙 부분 고려중, 각 지역메이트에게 

할당될 수 있는 예산부분이 설정되면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있음.

엠

전시메인/ 나우는 행사위주 엠은 컨텐츠부분, 홍보와 마케팅부분은 나우가 집중할부분

재준

단순함과 강렬함은 

단순함은 이미지로 한정되는점은, 기억에대한 소재는 책이나 텍스트가 될수도 있는부분. 1차적 메시지를 던질수 있

는 부분에서 기억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전시에 있어서는 어떤 기억을줄것이냐의 부분에서 단순 

이미지화 이면에것을. 마케팅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에서 상품적태도에서 변모에서 강렬함과 단순함을 일시적 이벤트

가 아니라, 행사에 오지않은 이들에게 내용이 전달될수있게하는 부분의 홍보와 마케팅성향을 갖었으면 좋겠다.



감

과정적이 내용이 잘 전달되어 행사 끝나고도 잔기억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그래서 워딩부분을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부분. 작년 도록을 사전에 만들지 말자는부분은 디자인위크를 정의하는 것 

보다 그 당시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과정을 남기는 측면에서 그랬음.

영상아카이빙부분도, 무엇을 담는게 중요한 부분. 맥락을 간파하여 어떤 메시지를 이미지 담을것인가

굉장히 캐주얼하는느낌이지만, 핵심 키워드만 영상으로 딱 느껴지게

소현

학생들에게 3분이하의 영상을 받아보자는 부분, 거창한 피피티 대신에, 직접해보고싶다는 목소리와 표정을 받아보는 

부분.

감

사람들의 생각자체를 컨텐츠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엠

유스프로젝트부분, 영상시대가 되어있는부분, 제안서를 영상으로 받으면 아카이빙부분에서도 효율적

감

내용부분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팀

대행은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부분을 진행해 왔다. 예산부분이 한계가 있으니 얼마나 집중해야할 부분이 조율이 필요

할 것 같다. 순수 사업돈이 7억3천부분, 대항사측 인력부분은 총 10분. 

컨퍼런스부분은, 주제컨퍼런스는 1회인데, 하루종일 할것인가?, 반나절 정도로 2세션 정도. 알림1관에 설비 비용이 

많이 듬. 1일_위크컨퍼런스하고 / 모빌리티 / 하우스비전 / _ 

1억5천 컨퍼런스비용.

-sbs cnbc 유스프로그램에서 방송을 만들면 어떻겠냐는부분, 이부분에서 포션이 커서 어떻게 결정할것인가

-마켓, 부스형태1주할것인가? 주말을 컴팩트하게 할것인가?

-홍보마케팅, 전체22퍼센트할당. 

-커뮤니티전이 메이트전과 통합

책

공공예술, 뜨개질부분은 기업후원을받아 풍성하게 해야할 부분이 있음

감

기업참여와, 후원을 빨리 진행하는 csv프로젝으로 진행할 부분이 필요

프리포럼_6월초예정_공간및시간 결정필요_발재자에 대한 엔트리필요

사례정하기_카테고리화별로 엔트리 정하기_컨퍼런스반영이 가능한지_전시할수있는부부분판단

예산관련_기업개입,후원이 있는가

커뮤니티프로젝/유스프로젝트_경미와 소현 큐레이터부분 

주제전_이재준소장님은 인터네셔널프로젝트에 해당되어 전체포멧을 정할필요

팀프로젝은_엠과 감독님

유스프로젝트_공모나가야할 부분_역으로일정산정필요_워크숍은 방학(6월중순-8월말)_전시가 9월이면, 8월에 전시 구

성계획 필요(7월중순에서 워크숍, 5월말에 공모, 학교에 알릴 수 있는 방안필요)

재준

전시에대한 코멘트_“자리” 어떤자리에서 만날까,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할 부분, 컨셉_자리,공간,전체공간이 디디피 그



리고 장소까지 이어지는부분 / 이것이 인터네셔널프로젝트_국제적사례연계로 진행

경미

패션위크당시, 광장이벤트로 아빠의신발과 아이의신발이 붙어지면서 거닐수있는행사 좋았다

(내생각 ：관계의 동시다발성)

감

프리포럼은 재단에서 진행해야할 부분

소현

유스프로젝트기획안에 _ 펀드와 기업후원 _ 잘됐을 때 무엇을 돌려줄수있느냐＿텀블벅등의 기존 플랫폼, 김정례(김

정대 대표님)투자유치에 협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소현

홍보마케팅측면에서, 단어하나로만으로도 쿡찌르는 요소면 어떨까하는 부분. 

감독

시각화하는 부분은 요소에대해 단정과 한정짓는부분이 있는부분에서 단어는 확장성을 말하는 부분

재준

이미지로소비되는 것이 아닌, 언어와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쟁점이다. 그것이 위크의 톤앤마너와 태도적인 부분


